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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,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최대
이경재 의원, 전국의 49% 446톤 … 자발적 협약 전체 9%만 참여

울산과 경남지역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10월18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

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“울산지역의 2004년 발암물질 배출량이 전국 총 발생량의 49%인 446톤으로 전국최대”

라고 밝혔다.

이경재 의원은 또 “2004년 경남지역은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28%인 41.9톤, 울산지

역은 전국의 9.7%인 13.8톤에 이르는 등 울산과 경남지역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”고 주

장했다.

이경재 의원은 “그러나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

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는 부산․울산․경남 지역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9%인 64곳만 협약에 참여하고 있

다”며 “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(울산=연합뉴스 서진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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